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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녕감은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행복

의 지표로서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관심을 받게 

된 개념이다. 정신건강은 정신장애가 없다는 것만으로

는 평가할 수 없고 안녕감이 높기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완전한 정신건강 모델(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Keyes, 200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

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정신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녕감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안녕감을 

연구하는 입장은 크게 쾌락주의(hedonism)와 행복주의

(eudaimonism)로 구분할 수 있다(Ryan & Deci, 2001). 

쾌락주의 입장의 연구자들은 안녕감을 부정적 정서 경

험 대비 긍정적 정서 경험의 비율과 삶에 만족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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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전략, 부적응적 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었다. 어머니 312명(평균 연령 36.65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온라인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for SPSS 4.1(Hayes, 2022)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각 관계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각각

에 의해 부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데 그 과정에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일부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양육

방식과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성인애착,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dult attachment (anxious and avoida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s medi-

ated b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daptive and maladaptive). Three hun-

dred and twelve mothers (mean age = 36.65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tudy via an on-

lin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for SPSS (Hayes, 

2022).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and tests of the mediation effects were performed by model 4 of Process macro for SPSS.

As for mediation effects, both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dult at-

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upporting mother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xious or avoidant) to us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

ulation strategies might enhanc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is related to pos-

itive parenting.

Keywords adult attachment,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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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하며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iener, 2000).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복주의 입장의 

연구자들은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포함하

는 심리적 행복과 건강의 정도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Keyes, 

Shmotkin, & Ryff, 2002). 본 연구에서는 안녕감에 개

인의 성장과 성취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행복주

의 입장을 따르며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

녕감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만족할 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

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

고 살아가며,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므로(Ryff, 1989)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뿐 아

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때문에도 

중요성이 크다(Diener, 1984).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삶의 질에 비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행복하

다고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Helliwell et al., 202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적 안

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

요하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행복한 삶의 지표로서 심리적 안녕감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자

녀 양육 어려움과 관련하여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심

리적 안녕감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 양육 관련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에는 물론이고 유아의 발달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고 유아 자녀는 높은 탄력성을 보이

고(안지선, 박영아, 2020; 우수희, 조규판, 2016; 이승

희, 박응임, 2016)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적게 보이는 

것으로(Yurduşen, Erol, & Gençöz, 2013) 나타났다. 또

한 심리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혜숙, 2016).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과 허용적

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더 적게 하였으며, 그에 따

라 자녀의 정서지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연

희, 심숙영, 2017). 게다가 어머니의 안녕감이 높을수록 

유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았고 유아 자

녀의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수용어휘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Richter, Bondü, Spiess, Wagner, & 

Trommsdorff, 2018). 아버지의 경우에도 심리적 안녕

감이 높을수록 유아 자녀의 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 자녀는 더 높은 공감 능

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도미향, 2022). 이

처럼 심리적 안녕감은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상대적

으로 덜 경험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며, 적절한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지니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

는 심리적 자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심리적 안녕감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성인애착을 살

펴볼 수 있다. 성인애착은 영아기 주요 애착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근간으로 하며 그 이후 여러 애착대상들

과 경험한 관계의 영향도 받아 형성된 정신적 표상으

로서 자신, 타인, 대인관계 상황을 비롯한 세상 전반에 

대한 신념이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지각하고 해석

하는 틀로서 기능하여(Crowell & Feldman, 1988) 대인

관계 관련 기대, 정서, 행동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Shaver, 2016). 관련 선행연구들(강민진, 이지연, 2019; 

신노라, 안창일, 2004; 어영란, 김영희, 2020; Bartholomew 

& Horowitz, 1991;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Torquati & Raffaelli, 2004; Wei, Vogel, Ku, & Zakalik, 

2005)에 따르면, 성인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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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관성 있고 긍정적이며,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긍

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우울 증상은 덜 겪었

다. 반면에 성인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약

하고,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더 겪으며, 우울 증상도 더 많이 경

험하는 등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성인애착은 개인의 사회인지적 특성, 

정서 경험, 인간관계 경험, 정신건강을 의미 있게 설명

하는 변인으로서(Mikulincer & Shaver, 200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성인애착은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데 근간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데(Brennan, 

Clark, & Shaver, 1998; Shaver, Belsky, & Brennan, 200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경향성은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

한 반응과 정서조절을 위한 행동전략에서 서로 대비되

는 특성을 보인다(Simpson & Karantzas, 2019). 불안애

착 경향성과 관련되는 행동전략은 과활성화로서 잠재

적인 위험 가능성을 지나치게 예의주시하며 위험을 과

대평가하여 지각하고,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할 때 애착대상에 대해 과도한 근접추구를 보이며 스

트레스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다(Caldwell & Shaver, 2012). 이와 대조적으로, 회피

애착 경향성과 관련되는 행동전략은 비활성화로서 위

험을 매우 경계하면서도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하며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할 때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추구를 피하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며 억제하는 방식으로 반응

하는 것이다(Caldwell & Shaver, 2012; 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Orbach, 1995; Shaver & Mikulincer, 

2002; Silva, Soares, & Esteves, 2012). 이처럼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 경향성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정

서를 조절하기 위해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성인애착은 정서조절전략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경향성과 정서조절전략의 관

련성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매개변인

으로 정서조절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성

인애착 하위요인인 불안애착, 회피애착 경향성은 어머

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으로 구현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전략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성

인이므로 실제 행동보다는 정신적인 과정에 의해 정서

를 조절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것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인지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기술이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를 포함한다(Garnefski, 

Legerstee, Kraaij, van den Kommer, & Teerds, 2002).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은 발생한 사건을 해

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건에 대

한 정서 반응을 다르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rnefski & Kraaij, 2007).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에 대

해 긍정적 재평가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전략을 사용

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추, 파국화, 자기비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Balzarotti, Biassoni, Villani, Prunas, 

& Velotti, 2016). 또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재평가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Garnefski et al., 2002).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서 경험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Nakagawa, Gondo, 

Ishioka, & Masui, 2017)은 인지적 재평가가 긍정적 정

서와는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반추 및 파국화를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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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긍정적 재평가를 적게 사용할수록 분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Martin & Dahlen, 2005). 

한편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표현 억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Verzeletti, Zammuner, Galli, & Agnoli, 2016)에서

는 인지적 재평가 사용과 삶에 대한 만족,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지각, 긍정적 정서 경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표현 억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심

리적 건강 수준, 정서적 외로움, 부정적 정서 경험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인지적 재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안녕감과 관

련되고, 정서표현 억제는 낮은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

고했다. 이와 같이 어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

는가는 사회정서적 경험, 삶에 대한 만족, 정신건강 등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크게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

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은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불리는 

심리치료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McRae, 2016). 그러므

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어머니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전문적 개입

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의 성인애착 경향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그러한 애착 경향성에 기

인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며 그 관계를 설명하는 매

개변인으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했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

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 전략)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

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적응적, 부적응적 전략)이 매개하는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불안애착
심리적 

안녕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그림 1.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회피애착
심리적 

안녕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그림 2. 회피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전국의 만 3세, 4세, 

5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12명이었고 이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은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M사가 모집한 패널의 구성원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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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6.65

세(SD = 3.46)이었고, 학력은 고졸 33명(10.6%), 2-3년

제 대졸 74명(23.7%), 4년제 대졸 171명(54.8%), 대학

원졸 34명(10.9%)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상태는 취업 

165명(52.9%), 비취업 147명(47.1%)이었고, 가구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8명(2.6%), 2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 96명(30.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1

명(35.6%),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61명(19.5%), 

800만원 이상 36명(11.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

정했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을 측정하는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7문항, 자율성을 측정하는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8문항, 삶의 목적을 측

정하는 7문항, 개인적 성장을 측정하는 8문항의 6개 하

위척도로 이루어져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 

별 문항의 예를 보면, 자아수용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긍정적 대인관

계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은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내 자

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 제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삶의 목적

은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

하는 것을 즐긴다.’, 개인적 성장은 ‘나에게 있어서 삶

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자아

수용 .86, 긍정적 대인관계 .83, 자율성 .75, 환경에 대

한 통제력 .76, 삶의 목적 .82, 개인적 성장 .74, 척도 

전체 .94로 나타났다.

2) 성인애착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Brennan과 그의 동료들(1998)

이 개발한 ECR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의 

개정판(ECR-Revised)(Fraley, Waller, & Brennan, 2000)

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불안애착을 측정하는 18문항과 회피애착을 측

정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위척도 별 문항을 보면, 불안애착은 ‘다른 사람들

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된다.’, 회피애착은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 .95, 회피애착 .91, 척도 전체 .92로 나타났다.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Garnefski 등(2001)

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 CERQ(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초

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의 9개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

가,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은 적응적 전략

에 해당되며,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는 부적

응적 전략에 해당된다. 각 하위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총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

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 별

로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긍정적 초점변경은 ‘내게 일

어난 일 대신 다른 즐거운 일을 생각해본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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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는 ‘그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

다.’, 조망확대는 ‘살다 보면 더 나쁜 일도 있다고 스스

로에게 말한다.’, 계획 다시 생각하기는 ‘내가 할 수 있

는 최선의 것을 생각해본다.’, 수용은 ‘나는 그 일을 안

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추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주 생각한

다.’, 자기비난은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타인비난은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게 있다고 생각한다.’, 파국화는 ‘내가 겪은 일은 사람

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는 생각을 자

주 한다.’이다.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긍정적 초

점변경 .85, 긍정적 재평가 .83, 조망확대 .75, 계획 다

시 생각하기 .82, 수용 .67, 반추 .65, 자기비난 .71, 타

인비난 .83, 파국화 .80,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9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84, 척도 전체 .86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5.0(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for SPSS 4.1(Hayes, 2022)을 사용했다. 연구대

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중심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

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했으며,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

녕감 간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for SPSS 4.1(Hayes, 2022)의 Model 4를 적용했다.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표본 수를 5,000으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어머니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 심리적 안녕감의 중심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변수들 

간 이변량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

요 변수의 평균값은 어머니의 불안애착 56.54(SD = 17.35), 

회피애착 67.36(SD = 13.69), 심리적 안녕감 147.86(SD = 

22.2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70.63(SD = 10.6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47.18(SD = 8.07)이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자료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는 기준인 절댓값 3과 10 미만(Kline, 2011)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r = -.57, p < .01) 및 어머니의 회피애착

과 심리적 안념감(r = -.41, p < .0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안애착

1 2 3 4 5 M(SD) 왜도 첨도

1. 불안애착 1 56.54(17.35) .08 -.14

2. 회피애착 .20** 1 67.36(13.69) .11 .35

3. 심리적 안녕감 -.57** -.41** 1 147.86(22.26) -.14 .86

4. 적응적 전략 -.39** -.37** .56** 1 70.63(10.63) -.44 .10

5. 부적응적 전략 .58** .16** -.55** -.23** 1 47.18(8.07) .11 -.06

**p < .01.

표 1. 어머니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심리적 안녕감,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N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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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 = -.39, p < .01) 및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 = 

.58, p < .01) 간에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회피애

착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 = -.37, p < .01) 

및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r = .16, p < .01) 간에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56, p < .01), 

어머니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

녕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 

-.55, p < .01)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높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 관계에 대

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의 관계를 적

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for SPSS 4.1(Hayes, 

2022)의 Model 4를 적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

증 결과는 표 2와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의 

불안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5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39,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

향(β = .5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이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의 불안애착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되기 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2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심리적 

안녕감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β = .40, p < .001)과 

부적 영향(β = -.3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표본 수를 5,000으로 설

정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애

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총 간접효과(β = 

-.34, CI[-.52, -.3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한 

간접효과(β = -.16, CI[-.28, -.12]),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에 의한 간접효과(β = -.18, CI[-.30, -.14])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 β S.E. t
95% CI 

LLCI ULCI

불안애착 → 심리적안녕감 -.56 .06 -12.03*** -.81 -.59

불안애착 → 적응적 전략 -.39 .03 -7.44*** -.30 -.18

불안애착 → 부적응적 전략 .58 .02 12.53*** .23 .31

불안애착 → 심리적안녕감 -.23 .06 -4.47*** -.41 -.16

적응적 전략 → 심리적안녕감 .40 .09 9.28*** .64 .98

부적응적 전략 → 심리적안녕감 -.31 .13 -6.42*** -1.09 -.58

***p < .001.

표 2.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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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9***

불안애착

.40***

.58***
-.31***

-.23***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효과 β S.E. t
95% CI

LLCI ULCI

총 효과 -.56 .06 12.03*** -.81 -.59

직접효과 -.23 .06 -4.47*** -.41 -.16

간접효과 β Boot S.E.
95% CI

LLCI ULCI

총 간접효과 -.34 .05 -.52 -.31

적응적 전략 -.16 .04 -.28 -.12

부적응적 전략 -.18 .04 -.30 -.14

***p < .001.

표 3.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심리적안녕감에 대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 관계에 대

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리적안녕감 간의 관계를 적

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for SPSS 4.1(Hayes, 

2022)의 Model 4를 적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

증 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4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37, p < 

.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는 유의미한 정

적 영향(β =  .1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투입되었을 때 어머니의 회피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되기 전보

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20,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심리적 

안녕감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β = .39, p < .001)과 

부적 영향(β = -.4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표본 수를 5,000으로 설

정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회피애

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총 간접효과(β = 

-.21, CI[-47, -.19]),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

한 간접효과(β = -.14, CI[-33, -.1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한 간접효과(β = -.06, CI[-.19, -.02])

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심리적 

경로 β S.E. t
95% CI

LLCI ULCI

회피애착 → 심리적안녕감 -.41 .08 -7.83*** -.80 -.48

회피애착 → 적응적 전략 -.37 .04 -6.92*** -.37 -.20

회피애착 → 부적응적 전략  .16 .03 2.76**  .03  .16

회피애착 → 심리적안녕감 -.20 .07 -4.70*** -.45 -.18

적응적 전략 → 심리적안녕감  .39 .09 9.04***  .62  .96

부적응적 전략 → 심리적안녕감 -.42 .11 -10.22*** -1.32 -.89

**p < .01. ***p < .001.

표 4.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41

한국인간발달학회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는 적응적 및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7***

불안애착

.39***

.16***
-.42***

-.20***

*** p < .001.

그림 4.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효과 β S.E. t
95% CI

LLCI ULCI

총 효과 -.41 .08 -7.83*** -.80 -.48

직접효과 -.20 .07 -4.70*** -.45 -.18

간접효과 β
Boot 

S.E.

95% CI

LLCI ULCI

총 간접효과 -.21 .07 -.47 -.19

적응적 전략 -.14 .05 -.33 -.14

부적응적 전략 -.06 .04 -.19 -.02

***p < .001.

표 5.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심리적안녕감에 대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계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적응적 전략, 부

적응적 전략)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어머

니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중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적

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모두가 부분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신을 수용하고 대인관계에 만족

하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감을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그 관

계는 부분적으로는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사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어

머니는 불안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겪

은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다른 긍정

적인 일로 관심을 돌리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바라보거나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거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적응적 전략은 덜 

사용하고, 부정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사

건 발생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탓하거나 그 상황을 최

악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적응적 전략은 더 사용함으

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적응

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할 때 긍정적 재평가를 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대

응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 사건을 반추하거나 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응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alzarotti et al., 2016)와 맥을 같

이 한다. 또한 불안애착 경향성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할 때 그것을 유발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생각에 과

도하게 몰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여 부정적 정서

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가중시

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Caldwell & Shaver, 2012; 

Simpson & Karantzas, 2019)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추에 관한 연구 결과(Papageorgiou & 

Wells, 2003)를 살펴보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 경험, 부

정적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자신의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때 반추하는 것은 합리적 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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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주고, 해야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 Lyubomirsky, Sousa, & Nolen-

Hoeksema, 2003). 따라서 어머니가 불안애착 경향성과 

관련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

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중 회피애착

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도 불안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 대한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모두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회피애착 경향성이 강할수

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그 관계는 부

분적으로는 적응적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어머니는 

회피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적응

적 전략은 덜 사용하고 부적응적 전략은 더 사용하며 

그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

목해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회피애착과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가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과의 관계에 비하여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관계 강도의 차이가 어머니의 불안애

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불안애착의 경우에 비해 회피애착과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 안전감

을 되찾기 위해 취하는 행동전략이 성인애착 경향성에 

따라 다르다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애착 시스템의 

기능은 개인의 안전 수준을 높여 생존 가능성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서(Bowlby, 1969),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를 겪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 애착 시스템이 작동하면 

실제적으로 또는 정신적 표상에 의해 근접추구가 일어

나고, 그 결과로 부정적 정서가 하향 조절되며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가 촉진되기도 하면서 안전감을 회복

하게 된다(Simpson & Karantzas, 2019).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안정애착의 경우 일차적 행동전략으로서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경향성이 

강한 경우에는 대안적인 이차적 행동전략으로 과활성

화와 비활성화가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즉 불안애착 

경향성이 강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과도하게 관

심을 기울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한편 회

피애착 경향성이 강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관심

을 두지 않고 회피하며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특성

이 있다(Caldwell & Shaver, 2012; Shaver & Mikulincer, 

2002). 이와 같이 회피애착 경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

나 부정적 감정에 대응하기보다 회피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특성이므로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 감정

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과잉반응하는 반추, 자기 또는 

타인 비난, 파국화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고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외

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

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말초신경계나 편도체의 반

응 증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신체 반응을 측정

한 연구(Goldin, McRae, Ramel, & Gross, 2008; Roberts, 

Levenson & Gross, 2008)를 통해 나타났듯이 스트레스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사

고, 감정, 기억 등 심리적 경험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를 증가시키고 그때그때 필

요한 행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Hayes et al., 

2004; Wenzlaff & Wegner, 2000) 기분이 나빠지게 되

는 것부터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애착 경향성에 

비하여 회피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은 약하게 나타났는

데 그것은 감정표현 억제 및 회피와 관련이 있으며 심

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회피애착 

경향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이의 관련

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은 불안애착 경향성

과 구분되는 회피애착 경향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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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

이 정서조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함을 시

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성인애착의 불안애착이나 회

피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 그

리고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 경향성이 강할수록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긍정적

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상황을 부정

적으로 지각하는 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

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등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경향

이 있어서 그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

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을 질문하여 알아본 연구 결과(박원순, 최

윤경, 김희수, 2021)에 따르면,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나 부모의 

영유아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동일 질문에 대한 3년 전 응답 결과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된 것이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부모

는 영유아 특유의 행동특성 및 자녀 개인의 기질적 특

성과 관련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출생 후 

생긴 생활의 제약으로 인하여 학령기 이상 연령의 자

녀를 둔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 어머

니의 양육불안을 프랑스, 일본과 비교한 연구(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공병호, 백승학, 2017)에

서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

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유아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원이 필요하며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

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 및 그 관계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만을 알아보았

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양육 관련 변인

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점차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

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의 

하위척도 일부에서 신뢰도 계수가 .70 미만으로 나타

났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에서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확도

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같은 변수를 다루

는 연구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척도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

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어머니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

는 소수의 전략들을 선별하여 검증한다면 더 구체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에서 활

용하는 데 더욱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

니의 양육 관련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을 줄이고 적응적인 전략

을 더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교육 내

용의 일부로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을 점검하여 그에 대한 메타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

게 하고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상황과 그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데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안정한 성인애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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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그와 관련하여 유아 자녀를 양

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머니들에게 실제

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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